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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

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매개하는지, 나아

가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

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미만의 전국 여자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아동기 외상 척도, 성적 자기주장 척도, 단절 및 거절도식 척도,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

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

절도식이 매개함을 밝힘으로써,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

치는 기제와 경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아동기 외상,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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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Erikson(1994)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성인 초기 

발달단계에 해당되며, 가족, 연인,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의 이성관계는 친밀감 형성이

라는 초기 성인기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최효선, 양

수진, 2018), 이성 관계는 어떠한 또래 관계보다 더 큰 정서적 친밀감을 느

끼게 해주며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타인과 융화할 수 있는 

경험이 될 뿐 아니라(Kite, Whitley & Wagner, 2022), 이성 교제를 통해 성

적 접촉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

를 수 있기 때문이다(최명현, 2005).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성 가치관의 변화, 결혼 연령의 지연과 더불어 

성에 대한 개방성이 증진됨에 따라, 오늘날 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는 과

거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허용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성적 표현과 행동

이 보다 자유로워졌다(안지인, 고영건, 2014; 정진아, 전혜정, 천성문, 2018). 

또한, 서구문화의 유입과 언제 어디서든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공간에서 

시각적 미디어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생

각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김혜경, 2017). 

그러나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편이며, 성적 자율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락하기 쉽다(정진아, 전혜정, 천성문, 2018). 따라서 성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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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성 충동의 조절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성적 

분위기에 휩쓸려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하지 않은 무분별한 성행동

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정진아, 전혜정, 천성문, 2018). 

대학생의 성적 행동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한 임신 및 성병의 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손승

연, 임성문, 2011; French & Holland, 2013; Goodman et al., 2019; Pugh & 

Becker, 2018; Whiting, Pharr, Buttner & Lough, 2019), 여자 대학생의 경우 

성적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과 

성병의 문제에서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와 정신

건강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김정애, 조의영, 2019; Du Toit, Jordaan, 

Niehaus, Koen & Leppanen, 2018; Sasaki, Ikeda & Nishi,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여자 대학생으로 성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예방

적·치료적 개입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으

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성적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임신 및 성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적 자기주장 변인에 주목하였다(최명현, 2005; 

Loshek & Terrell, 2015; Morokoff et al., 2009). 

성적 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이란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건

강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Orchowski & Gidycz, 2018)으

로, ‘주장’, ‘거절’, ‘예방’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된다(Patricia 

et al., 1997). 먼저, 주장 요인은 파트너와의 성적 접촉 상황에서 본인의 성

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요구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을 의

미하며, 거절 요인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임신 및 성병 예방요인은 파트너와의 성교 시 콘돔과 같은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최명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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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

구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애착 이론의 관점에 기초하고자 하였다. 유외숙과 

박경(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성 교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 요

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낙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성적 의사결정의 문

제를 돕고 개입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응낙하는 

성 행동을 개념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개념화 과정에 

개인의 애착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Leclerc와 동료들(2015) 또한 성인의 성적 과정과 성적 적응을 이해함에 있

어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

며,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인 아동기 외상을 독립변인으

로 설정하여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기 외상이란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부모나 양육자가 신체적 또는 심

리적 상해를 가하는 우발적이지 않은 행위(Burgess & Conger, 1978)로서, 이

러한 아동기 외상은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애착 관계에 영향

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혜진, 김현수, 2020).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Bowlby(1982)에 따르면 아동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표상과 

타인표상과 같은 정신적 표상이 이후 자기 및 타인, 그리고 세상을 지각하

는 틀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기능하며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나 갈등을 해결

하는 대처방식을 학습하게 되는데(Gentzler, Contreras‐Grau, Kerns & Weimer, 

2005; Wolfradt, Hempel & Miles, 2003), 학대나 방임 등의 외상적 경험에 노

출된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문제해결에 유익한 대처방식을 습득하기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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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후 성인기에도 문제나 갈등상황에 마주할 때 적절한 대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ris & Curtin, 2002; 김은정, 

김진숙 2010에서 재인용). 실제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아동기에 외상을 경

험한 사람들은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심지어 위험 단서

를 파악하더라도 저항 대신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피해를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최나윤, 이영호, 2018; Herman, 202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

람들이 성적 상황에서 쉽게 문제에 노출될 뿐 아니라 성적 자기주장에도 어

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아동기의 시기에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성인기에 이르러서

도 성적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Ports, Ford & Merrick, 2016), 아

동기 피해 경험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

한 사람들이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

하였다.

이처럼 성적 자기주장에 아동기 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뿐 아니라, 아동기 외상이 다른 변인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발생한 

아동기 외상 경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상담을 통한 효율적인 개입에 보다 중

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성

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

을 함께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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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으로 단절 및 거절도식에 주목하였다. 단절 및 거절

도식이란 안전·보살핌·이해·수용·존중에 대한 요구가 예측할 수 없고 

일관된 방식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로 정의된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도식치료(schema therapy)의 

창시자인 Young(2003)은 단절 및 거절도식과 같은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핵심

적인 기원을 핵심적 정서 욕구충족, 생애 초기 경험, 정서적 기질 세 가지로 

가정하며, 유해한 아동기의 경험이 단절 및 거절과 같은 초기 부적응 도식

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도식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 학대나 외상 경험

은 단절 및 거절도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소영, 김진숙, 2020; Rezaei & Ghazanfari,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도 아

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앞서 언급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 포함되는 

단절 및 거절도식은 아동기 외상과 같은 생애 초기 유해한 경험을 통해 형

성되는데, Young(2003)은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성급하게 자기희생적인 관계를 맺거나, 혹은 가까운 관계를 회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최은영, 김정희, 최희선(2021)은 이러한 

자기희생적인 태도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

며, 성행동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신보다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여 임신과 성병 예방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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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인지적 변인과 더불어 정서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뿐 아니라 정서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

이 있기 때문이며(Farmer & Chapman, 2013), 앞서 심리도식치료를 제안한 

Young(2003)에 따르면 개인은 형성된 심리도식에 따라 신념과 부합하는 정

보는 강조하고 도식에 반하는 정보는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도식과 융합

된 정서를 회피하거나 억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도식과 함께 정서를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정서적 요인인 정

서표현 양가성에 주목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정서를 표현한 

이후의 결과를 두려워하여 정서표현을 억제하고 갈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King & Emmons, 1990).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은 아동기 외상으로부터 영

향을 받을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 경험은 정서를 인식

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문소라, 최은실, 2019; Hahn, 

Simons & Simons, 2016),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손일영, 김해란, 2018; 송연주, 채예진, 이수빈, 김영근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나아가,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적 자기주장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King과 Emmons(1990)는 억제적인 정서표현 경향

성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저해함으로써 

갈등을 영속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Mongrain과 Vettese(2003)는 높

은 수준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명료성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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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치성이 떨어지게 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

서 비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거나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낮은 

수준의 성적 자기주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주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인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적 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 간에 순차적인 관련성

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를 표현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거절 당

하거나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은정, 김진숙, 2010; 조현정, 이승연, 2014),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뤄보아 단절 및 거절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인지 변인인 단

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 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매개할 것으로 가정

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아동기 외상

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

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와 

순차적 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상담 장면에서 여자 대학생 내담

자들이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들의 성적 자기주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 개입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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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매개할 것으로 가정

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

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순차적으로 매개할 가

능성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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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

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적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아동기 외상,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적 자기주

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도식이 

매개하는가? 

가설 2-1.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도식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하는가? 

가설 3-1.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4]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

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 매개하는가? 

가설 4-1.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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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1. 성적 자기주장

1) 성적 자기주장의 개념

성적 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이란 성적 접촉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와 생각,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으로 정의된다(정진아, 

2016).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은 원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적 활동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Patricia et al., 1997), 원치 

않는 성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다(이지연, 이은설, 2006).

실제로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적 자기주장은 

피임 도구의 사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

신, 성병의 감염 및 성적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하며 안전한 성적 행

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Morokoff et al., 2009; Noar, Carlyle & 

Cole, 2006; Walker & Messman-Moore, 2011; Zamboni, Crawford & 

Williams, 2000). 또한,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조명되고 있다

(Loshek & Terrell, 2015; Zhang, Xie, Lo, Fan & Yip, 2022). 

이처럼 성적 자기주장이 성적 문제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자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성폭력에 대한 

통념, 젠더 고정관념, 성 역할 고정관념 등 가정과 사회에서 학습된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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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박선미, 송원영, 2012; 손강숙, 정소미, 2016; 최효선, 양수진, 

2018), 보다 최근에는 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 이들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자기침묵, 거절민감성, 단절 및 거절 도식, 자기

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등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

어왔다(김단비, 2020; 김수정, 허찬희, 이지연, 2018; 이가연, 이정윤, 2022; 

이경인, 허난설, 최수미, 2017; 유미영, 하정희, 2019; 최은영, 김정희, 최희

선,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경로로 사람들이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전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있었으나,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자 보다 근원

적인 아동기 외상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의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과 정서적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

으로 살펴본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시점에서 아동기 외상이 향후 성인기에 나

타나는 성적 자기주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변인인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적 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들 변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성적 자기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는

데, Banyard와 동료들(2007)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접

촉의 발생률과 이에 따른 성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성차를 보여 

여자 대학생의 경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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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대학생의 경우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문제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적 문제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김정애, 조의영, 2019; Du Toit, et al., 2018; Sasaki, 

Ikeda & Nishi,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연구

대상을 여자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아동기 외상

1) 외상의 개념과 구분

외상(trauma)이란 상당한 손상이나 고통, 그리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충격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강렬한 수준

의 위협감, 공포감, 무력감, 당혹감, 경악감을 수반하는 다양한 종류의 극단

적 스트레스 상황을 외상으로 간주한다(Follette & Pistorello, 2007). 

Allen(2010)은 이러한 외상을 발생 횟수에 따라 크게 일회적인 외상과 반

복적인 외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인관계가 관여된 정도에 따라 인간 외적

인 외상과 대인관계적 외상, 애착외상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Allen(2010)은 

발생 횟수에 따라 자연재해(예: 지진, 산사태, 홍수, 해일, 토네이도, 화산 폭

발 등), 기술적 재해(예: 건물 붕괴, 화학물질 유출, 원자로 파괴, 비행기 추

락 등), 폭력적 범죄(예: 강도, 도둑, 폭행, 살인, 유괴, 납치, 강간 등), 관계 

상실(예: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폭력을 당하여 죽는 것을 

목격하는 것 등)과 같이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심리적인 상

처를 일회적 외상이라 하였으며, 부모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거나 전쟁터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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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와 같이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상

처를 반복적 외상이라고 하였다(Allen, 2010). 

또한, Allen(2010)은 대인관계가 관여된 정도에 따라 대인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외상(예: 지진, 토네이도, 산사태, 홍수 등)을 인간 외적인 외상이라 하

였으며, 타인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입은 상처와 피해의 경우(폭력, 강간, 

살인 등)를 대인관계적 외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주 양육자나 가족과 같

이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도가 높은 관계에서 입은 심

리적 상처를 애착외상(예: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가정

폭력)으로 구분하였는데, Allen(2010)은 이러한 애착외상의 경우 다른 유형의 

외상보다도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으며, 성인기에 이르

기까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Allen, 2010).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상 중에서도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서 발생

하는 아동기 외상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2) 아동기 외상의 개념

아동기 외상이란 만 18세 이전에 경험한 아동 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진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정의된

다(김은정, 김진숙, 2010). Brown, Cohen, Johnson과 Smailes(1999)에 따르면, 

아동기 외상은 크게 폭력과 같은 가혹한 행위를 뜻하는 학대와 필요한 자극

이나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Bernstein과 Fink(1998)는 

아동기 외상을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서적 학대와 방임, 성적 학대 5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고의성을 갖고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행위(이윤연, 장현아, 



- 14 -

2017)를 의미하며,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가치감이나 행복감을 저해하는 언

어적 학대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유경, 2006)를 의미한다. 성

적 학대의 경우 성인의 성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데, 성희롱과 성폭행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학대행위가 성적 학대에 포함된다(김은정, 2010). 한편 방임의 경우 신

체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이 있는데, 먼저 신체적 방임이란 부모 혹은 양육

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건강, 그리고 의식주 등의 양육 

및 신체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이윤연, 장현아, 2017), 

정서적 방임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사랑과 소속감, 양육 및 지지를 포함한 

아동의 기본적인 정서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Bernstein et al., 2003). 

Bernstein & Fink(1998)의 척도를 사용한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선행연

구에 의하면 이러한 다섯가지 학대 유형 가운데 성적 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적 학

대의 경우 다른 유형의 심리사회적 후유증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한 양

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질문지를 타당화한 김은정과 김진숙(2010)은 

학대와 방임을 신체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대’와

‘방임’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

연구 제안에 근거하여 학대와 방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기 외상은 단순히 외상사건 자체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기 외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Guinn, Ports, 

Ford, Breiding & Merrick, 2019; Nolin & Ethier, 2007; Van der Kolk, 2020),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김규연, 김소빈, 김영근, 2022; 김환, 최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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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미, 2018; Infurna et al., 2016; Poole, Dobson & Pusch, 2017), 인지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Calvete, 2014; Rezaei & Ghazanfari, 2016; Roemmele 

& Messman-Moore, 2011; Tezel, Kişlak & Boysan, 2015). 정서조절의 어려

움, 자살사고, 대인관계 문제에서부터 성격문제(김은정, 김진숙, 2020; 김태

연, 남지은, 2022; 이기범, 주해원, 현명호, 2015; 차수빈, 장혜인, 2022; 

Poole, Dobson & Pusch, 2018)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동기 외상의 장기적인 영

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

의 성적 자기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실제로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Bowlby(1982)에 따르면 생애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아

동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애 초기 경험은 내적작동모델

(internal working model)에 따라 성인기의 대인관계뿐 아니라 낭만적인 이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Hazan & 

Shaver, 1987). 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

르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며, 타인

의 반응을 과도하게 신경쓰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안하얀, 서영

석, 2011). 실제로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연인관계에서 수용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반응을 과도하게 신경 쓰며 성적 요구에 

순응하거나 맞춰주는 경향이 있으며(Brewer & Forrest-Redfern, 2022), 불안

정 성인애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가연, 이정윤, 2022; Leclerc et al., 2015). 아동기 외상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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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김혜진, 김현수, 2020). 이에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애착

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통해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이 성적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

소통 전략임을 고려할 때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문제 인식 및 해

결방식을 통해서도 이들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감, 상처, 분노감 

같은 위험 단서나 부적절한 행동들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나윤, 이영호, 2018), 심지어 위험 단서를 파악하더라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항 대신 복종적인 대처방식을 발달시켜 재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나윤, 이영호, 2018; Atmaca & Gençöz, 2016; 

Finkelhor, Ormrod & Turner, 2007; Herman, 2022).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피해를 경험할수록 원하지 않은 성관

계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Goodman et al., 2019),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 아동기 경험은 성적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성적 위험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Roemmele & Messman-Moore, 

2011; VanderEnde et al., 2018), 성적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Ports, Ford & Merrick, 2016).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

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으

며, 낮은 수준의 성적 자기주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맞춰줄 가능성이 있으며, 성적 갈등

이 발생할 때 위험 단서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상황에 순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성적 문제 상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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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에 응낙할 가능성을 높이며, 성적 자기주장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의 관

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 단절 및 거절도식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개념

Young, Klosko와 Weishaar(2003)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적용하

기 어려웠던 만성적인 성격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해 

인지행동이론, 대상관계이론, 구성주의 및 정신분석 이론의 요소들을 통합하

여 심리도식치료를 개발하였으며, 이들에게 관찰되는 핵심적인 심리적 주제

에 접근하며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의 개념을 제

안하였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와 같은 이른 시기에 발달하

기 시작하여 생의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광범위하고 만연한 자기-패배적 패

턴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지, 정서, 행

동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Young et 

al., 2003). 뿐만 아니라,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쉽게 활성화되며, 타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대

처방식(과잉보상, 회피, 굴복)을 통해 심리도식을 강화시키게 되어 결과적으

로 대인관계문제 뿐 아니라 만성적인 성격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의미한 문제

를 일으킬 정도로 역기능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하얀,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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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11; 유성진, 권석만, 2008; Barazandeh, Kissane, Saeedi & Gordon, 

2016; Janovsky, Rock, Thorsteinsson, Clark & Murray, 2020). 

 Young(2003)은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형성되는 기원을 설명하며 핵

심적 정서 욕구, 생애 초기 경험, 정서적 기질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즉, 초

기 부적응 도식은 핵심적 욕구의 미충족, 생애 초기 유해한 경험과 같은 환

경적 요인과 정서적 기질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

성된다고 볼 수 있다(유성진, 권석만, 2008).

현재까지 밝혀진 초기 부적응 도식은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중심

으로 단절 및 거절(disconnection/rejection),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impaired autonomy/performance), 손상된 한계(impaired limits), 타인 중심성

(other-directedness), 과잉경계 및 억제(overvigilance/inhibition)의 5가지 심리

도식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심리도식 영역 중에서 특히 단절 및 거절도식은 아동기 학대 경험

으로 인해 가장 크게 손상되는 도식으로 알려져 있으며(Young, Weinberger, 

Beck, 2001),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

서 심각한 곤란과 마찰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성진, 권석만, 

2008; Janovsky, Rock, Thorsteinsson, Clark & Murray, 2020). 이에 본 연구

에서도 아동기 외상과 관련이 있고 대인관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단

절 및 거절도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단절 및 거절도식의 개념

단절/거절도식(disconnection/rejection schema)이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안정감, 안전함, 돌봄, 

사랑, 소속감 등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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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러한 단절 및 거절도식의 

개념은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정서적 결핍, 결함/수치심, 사회적 고립/소외

와 같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먼저 유기/불안정 도식(abandonment/instability schema)이란 자신에게 지지

와 연결감을 제공하는 대상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지

각하는 것으로, 이들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정서적 지지, 연결감, 실질

적인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 기대한다. 두번째로, 불신

/학대 도식(mistrust/abuse schema)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고 속이고 

이용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

신은 항상 남들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정서적 결핍 도식(emotional deprivation schema)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러한 

정서적 결핍에는 양육 결핍(애정, 관심, 따뜻함, 동반의 부재), 공감 결핍(이

해, 경청, 상호 간 감정 공유의 부재), 보호 결핍(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이나 

지도의 부재)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핍이 포함된다. 네번째로, 결함/수치

심 도식(defectiveness/shame schema)은 자신이 결함이 있고 열등하다고 느

끼며 무가치한 존재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진짜 모습

이 타인에게 드러나게 되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이들은 

비판이나 거절, 비난 등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많이 하고, 

자신의 결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

립/소외 도식(social isolation/alienation schema)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립

되어 있다고 느끼며 남들과 다르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들은 어떤 집단이

나 공동체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기대한다(Young et al.,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성인기의 우울 및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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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김보영, 김영근, 2016; Calvete, 2014;  

Rezaei & Ghazanfari, 2016; Shorey, Elmquist, Anderson & Stuart, 2015), 비

자살적 자해(이수정, 김종남, 2020), 대인관계 문제(이현정, 장희순, 2014; 조

소영, 김진숙, 2020; Janovsky, Rock, Thorsteinsson, Clark & Murray, 2020), 

성격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수, 

원성두, 김은정, 2021; Barazandeh, Kissane, Saeedi & Gordon, 2016).

3)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 도식 간의 관계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 도식 간의 관련성은 Young(2003)이 설명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기원을 바탕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Young, Klosko와 

Weishaar(2003)는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거나 외상을 경험하는 등의 유해한 

아동기 경험이 부적응적인 도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초기 부적응 도식은 학대와 방임과 같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

데(Pilkington, Bishop & Younan, 2021), 실제 학대와 방임 등의 아동기 외상 

경험은 초기 부적응 도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김현수, 2020; 조소영, 김진숙, 2020; Tezel, Kislak & Boysan, 2015). 

아동기 시기의 외상적 경험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세상을 지각하

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Estévez, Jauregui, Ozerinjauregi & Herrero 

-Fernández, 2017), 구체적으로 아동기 시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

이 무가치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이며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정적 신념인 단절 및 거절도식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조유경, 이

지연, 2015; 조현정, 이승연, 2014; Goodman et al., 2019). 

실제로 Rezaei와 Ghazanfari(2016)는 아동기 외상, 부정적 정서도식, 단절 

및 거절도식, 경험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아동기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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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장숙경

과 김민정(2020)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도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토대로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4)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단절 및 거절도식이란 안정감, 공감, 감정 공유, 수용, 존중,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된다

(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러한 단절 및 거절도식은 인지적 왜

곡, 자기패배적 생활패턴, 그리고 대처방식을 통해 영속화되는 경향이 있는

데,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도식을 치유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

관계는 회피하는 반면(Tezel, Kişlak & Boysan, 2015), 도식을 촉발하고 영속

화시키는 인간관계나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유지하여 자기패배적인 

패턴을 보이게 된다(유성진, 권석만,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통해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

면,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적인 대

처방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길영란, 박미란, 이지연, 2016). 이러한 회피

적 대처방식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상황을 악화시켜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정, 김진숙, 2010). 남윤정과 박성희

(2021)의 연구에서도 단절 및 거절도식은 적극적 스트레스대처 방식에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김행신과 서수균(2015)도 단절 및 거절도식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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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적 방어기제 사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적 방어기제 사용

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될 시 부적응적 대처방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적 갈등상황에서도 유사하게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

움을 야기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실제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로는 유미영과 하정희(2019)가 여대생을 대상으로 거절 민감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완전 매개효과를 

검증한 바 있으며, 최은영, 김정희, 최희선(2021)의 연구에서도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성적 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임신 및 성병 예방에 부적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절과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신

뢰가 부족하고 자신이 결함이 있고 무가치한 존재라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데(Goodman et al., 2019), 이로 인해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며 성

적 상황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유미영, 하정희, 2019; McKay, Greenberg 

& Fanning,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도 단절 및 거절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4. 정서표현 양가성

1)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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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과 관

련하여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인한 

역기능적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것은 암, 심혈관 질환과 같이 다양한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Chapman, Fiscella, Kawachi, Duberstein & Muennig, 

2013; Denollet, Gidron & Conraads, 2010), 신체 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

으며(어유경, 최지영, 박수현, 2019; 이주현, 김은정, 2020), 우울감, 불안감 

등의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대희, 김명식, 2021; 

김태연, 최은실, 2022; 정호연, 2018; 최연숙, 홍혜영, 2016; Brockmeyer et 

al., 2013; Bryan, Young, Lucas & Quist, 2018).

King과 Emmons(1990)도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신체적, 심리적 연관성을 

연구하였는데 정서표현 양가성은 심리적 고통의 여러 지표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신체적 증상을 측정하는 문항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

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의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억제하며 갈등을 경험하는 심리 내적 과정에 주목하였고, 개인의 정서

적인 행동을 행동 이면의 목표와 신념의 맥락에서 이해해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며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정서 표현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거나, 정서를 표현한 후에 이를 후회

하는 것과 같이 욕구들 간의 갈등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내용의 문항으

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해연과 민경환

(2007)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경우 타인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 중

요한 덕목이며 이에 바탕이 되는 것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임을 설명

하며,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정서표현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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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여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제시하였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 문화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

표현 양가성 척도의 경우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

성’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기 방어적 양가성은 정서표현으

로 인해 타인에게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내

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계 관여적 양가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거

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해연, 민경환, 2007).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단순히 정서적 표현을 적게 하는 것이 심리적 문

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서표현에 대한 내적 갈등이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서표현 양가성 변인에 초점을 둔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가성은 심

리적 안녕감, 대인관계 문제,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미숙, 안귀여루, 2021; 이해령, 박은영, 2021; 최서

원, 이정윤, 2021), 이상섭식행동, 데이트 폭력 피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김은하, 이신영, 2016; 손일영, 김해란,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에 따라 정서적 변인으로 정

서표현 양가성에 초점을 두어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아동기 외상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의 정서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부모

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아동의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그리고 

정서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의 학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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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과 같은 외상을 경험한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

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소라, 최은실, 2019; 

조소영, 김진숙, 2020; Hahn, Simons & Simons, 2016)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은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의 형성에 영

향을 미치게 되며 관계나 신념의 기반이 되는데(Herman, 2022),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자기표

상과 대상표상을 형성하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를 갖게 된다(김은정, 김진숙, 2010; Coates & Messman-Moore, 

2014), 결과적으로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서표현에 억제적인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고 볼 수 있다(김혜원, 이지연, 2020; 정명희, 김명찬, 2018;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실제로 Honkalampi와 동료들(2020)은 아동기의 학대와 방임과 같은 외상

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어

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도 학대와 방임과 같

은 아동기 외상 경험은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손일영, 김해란, 2018; 송연주, 채예진, 이수빈, 김영근, 2021).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높

은 수준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3)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Noar와 동료들(2006)은 안전한 성적 행동

과 성적 질병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 있어 의사소통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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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최명현(2005)도 성적 자기주장에 있어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을 통해 이들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 표현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갈등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정서의 사회적이고 정보적인 기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

리의 감정 상태와 욕구를 알아차리게 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Allen, 2010; Chervonsky & Hun, 2017; Thomson, Overall, Cameron & Low, 

2018). 또한,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

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김혜진, 김현수, 2020; 

이효원, 정남운, 2021). 

그러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 상태에 대한 주의와 명료

성이 낮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며(천부경, 양난

미, 2013; King & Emmons, 1990),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도 언어적 의사

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일치성이 낮아져 의사소통의 명료성과 표현

의 일치성이 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

을 경험하게 된다(Mongrain & Vettese, 2003). 

실제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의미하는 감정표현 불능증은 의사소통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Dalokay & Aydin, 2023; Sancar & Aktas. 2019). 정서표현 

양가성과 대처방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회피하거나 적극

적인 대처방략을 적게 사용하고 부적응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정, 김진숙, 2010; 김주연, 박경훈, 이영순, 2015). 

즉,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서 회피하는 대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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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명확

하고 주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박하얀, 정윤

경, 최해연, 2015), 정서적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친밀한 관계나 낭만적인 

이성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이은수, 2019; Ben

‐Ari & Lavee, 2011; Ivanova & Watson, 2010).

정리하면, 정서표현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의

사소통하는 경향이 있고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는 건

강한 성적 관계를 유지하고 성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

통 전략인 성적 자기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

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실

제적으로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

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5.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는 Young(2003)이 설명한 

심리도식 영속화의 개념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Young(2003)은 심리도식

이 인지적 왜곡과 자기-패배적 패턴, 대처방식을 통해 영속화된다고 하였는

데, 개인은 심리도식을 확증하는 정보는 강조하고 도식에 반하는 정보는 최

소화하는 인지적 왜곡을 통해 심리도식을 강화시키게 된다(유성진, 권석만, 

2008). 아울러, 초기 부적응 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도식과 관련된 사고나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우주영, 2015), 이들

은 무의식적으로 고통스러운 정서를 차단하기 위해 느낌 자체를 마비시키거

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안하얀,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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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10; Bishop, Younan, Low & Pilkington, 2022; McKay, Greenberg & 

Fanning, 20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부적응적인 도식은 타인과 세상에 대해 기대

하고 반응하는 틀이 되어 이후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Young et al., 2003),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로 인해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김은정, 김진

숙, 2010; Rezaei & Ghazanfari, 2016), 대인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단절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유아진, 서영석, 2017; Tezel, Kişlak & 

Boysan, 2015). 즉, 정서를 표현했을 때 타인으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부정

적 기대가 정서표현의 갈등과 억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절 및 거절도식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

는 능력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감정표현 불능증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조

소영, 김진숙, 2020; Abdolmohammadi, Hosseinzadeh, Abadi & Khaleghi, 

2016),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살펴본 선

행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이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진희, 김해란, 2017; 이주희, 김영근, 2020; 조현정, 

이승연,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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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IRB의 승인을 받아(승인번호: SSWUIRB-2023- 

039) 진행된 연구이며, 만 19세 이상 29세 미만에 해당하는 여자 대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순차 매개모형과 같이 복잡한 모형의 경우에는 G*Power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Schoemann, 

Boulton & Short, 20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자 수를 고려하

여 최종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연구대상자 수는 최소 240명에서 최대 54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므로, 최종적으로 4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대행업체(예:마이크로밀 엠브레인)

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수거된 설문 응답은 410부였으나, 아동기 

외상 여부를 묻는 문항에 모두 ‘전혀 없었다(1점)’로 응답하여 외상 경험

이 전무한 경우와 이성교제 경험을 묻는 문항에 ‘없음’으로 응답하여 이

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127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문항에 무

작위로 응답하거나 한 줄로 응답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박원우 등, 2020) 

55부를 제외하여 총 22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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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아동기 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을 측정하고자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였으며,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타당화 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학대’, ‘정서

적 학대’, ‘성적 학대’,‘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과 같이 5가지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성적 학대의 경우 다른 유형의 심리 

사회적 후유증보다 심각하며,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선행연구 흐름에 따라(김은정, 김진숙, 2010; 손

승희, 2017; 조소영, 김진숙, 2020), 본 연구에서도 성적 학대 문항은 제외하

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질문지를 타당화한 김은정과 김진숙(2010)

은 하위요인을 신체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대’와

‘방임’과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

행연구 제안에 근거하여 학대와 방임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전혀 없음(1점)’부터 ‘자주 있음(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나 방임 등 

외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간주한다. 성적 학대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학대, 

방임의 두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Cronbach’s ⍺는 .8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는 학

대 .86, 방임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는 .90이었

으며, 하위 요인의 경우 학대 .86, 방임 .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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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기 외상의 문항구성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

학대 10
1, 2, 3, 4, 5

.86
6, 7, 8, 9, 10

 방임 10
11*, 12*, 13*, 14*, 15*

.85
16, 17*, 18, 19, 20

전체 20문항 .90

* 역채점 문항

2) 성적 자기주장 척도

성적 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atricia 등(1997)이 개발한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를 최명현(2005)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atrica 등

(1997)의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을 ‘주장’, ‘거절’, ‘예방’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최명현(2005)은 이를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장’ 요인을 제거

하고 ‘거절’과 ‘예방’요인만 채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성적 자기주장의 거절, 예방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항은 총 12문항,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성적접촉거절’ 6

문항과 ‘성적질병예방’ 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

렇지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

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최명현

(2005)의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Cronbach’s ⍺계수는 .82로 나타났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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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인의 경우 거절 요인은 .71, 예방 요인은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1,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8, .91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

성적접촉거절
3 2, 3, 6 (거절)

.88
3 1*, 4*, 5* (거절 못함)

성적질병예방
3 8, 11, 12 (예방)

.91
3 7*, 9*, 10* (예방안함)

전체 12문항 .91

* 역채점 문항

[표 2] 성적 자기주장의 문항구성

3) 단절 및 거절도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측정하고자 Young(1998)이 개발한 도

식질문지 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F)을 이미

열(2006)이 번안한 한국판 단축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미열(2006)이 번안

한 도식질문지 단축형은 15개 도식을 측정하는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손상이 심하고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의 흐름에 따라(장숙경, 김민

정, 2020; 유미영, 하정희, 2019), 단절 및 거절도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절 및 거절도식은 총 25문항으로 각각의 하위요인은‘정서적 결

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결함/수치

심’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

항의 응답 방식은 ‘완전히 다름(1점)’에서부터 ‘완전히 일치(6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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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수준의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권진희, 김해란(2017) 연구에서 전

체 Cronbach’s ⍺는 .96이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결

핍 도식이 .93, 유기/불안정 도식이 .89, 불신/학대 도식이 .86, 사회적 고립/

소외 도식이 .92, 결함/수치심 도식이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7, 

.90, .87, .93, .91로 나타났다. 

4)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측정하고자 King과 Emmons(1990)가 개

발하였고,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의 문화적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한

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Korean version: AEQ-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1문항으로,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상황에 대

한 두려움으로 정서를 억제하는‘자기-방어적 양가성’13문항과 타인과의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
정서적 결핍 5 1, 2, 3, 4, 5 .87

유기/불안정 5 6, 7, 8, 9, 10 .90

불신/학대 5 11, 12, 13, 14, 15 .87

사회적 고립/소외 5 16, 17, 18, 19, 20 .93

결함/수치심 5 21, 22, 23, 24, 25 .91

전체 25문항 .96

[표 3] 단절 및 거절도식의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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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관계-관여적 양

가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부

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

다. 최해연,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보

고 되었으며, 하위척도의 경우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89, 관계-관여적 양가

성은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 각 하위요

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92, 관계관여적 양가성 .86으로 나타

났다.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
자기-방어적 

양가성
13

1, 2, 3, 4, 5, 6, 7, 
.92

9, 10, 11, 12, 14, 15

관계-관여적 

양가성
8

8, 13, 16, 17, 
.86

18, 19, 20, 21

전체 21문항 .94

[표 4] 정서표현 양가성의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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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와 SPSS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

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아동기 외상,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값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네 번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2015)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모델 6

번으로 설정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 방식을 10,000번으로 설정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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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여자 대학생 총 228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92세(SD=1.98)였으며, 만 19세~22세가 151명(66.2%)으로 가장 많았

고, 만 23~25세가 63명(27.6%), 만 26~28세가 14명(6.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의 경우 남녀 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207명(90.8%), 

여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21명(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의 

경우 4학년이 88명(38.6%), 3학년이 61명(26.8%), 2학년이 46명(20.2%), 1학년

이 33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성교제 횟수의 경우 1명이 

77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67명(29.4%), 4명 이상이 50명(21.9%), 

3명이 34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특성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연령

19세~22세 151 66.2

23세~25세 63 27.6

26세~28세 14 6.2

대학 소재지
남녀 공학 207 90.8

여자 대학교 21 9.2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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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아동기 외상 경험 유형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외상 경험 여부와 이들이 경험한 외상사

건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 학대가 199명

(87.3%)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외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방임 179

명(78.4%), 신체적 방임 171명(74.8%), 신체적 학대 124명(54.4%) 순으로 나타

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구분
없음 있음

사례수(명) 백분율(%) 사례수(명) 백분율(%)

신체적 학대 104 45.6 124 54.4

신체적 방임 57 25.0 171 74.8

정서적 학대 29 12.7 199 87.3

정서적 방임 49 12.7 179 78.4

[표 6] 연구 대상자의 외상 유형 빈도분석 결과(N=228)

학년

1학년 33 14.5

2학년 46 20.2

3학년 61 26.8

4학년 88 38.6

이성교제 횟수

1명 77 33.8

2명 67 29.4

3명 34 14.9

4명 이상 50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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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의 정규성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왜

도와 첨도값을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7] 제시하였다. Kline(2010)은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이내의 기준에 부합해야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각 변인들의 왜도는 [–1.33~1.65]의 범

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도의 경우 [–0.74~3.37]의 범위 안에 포

함되어 있어 Kline(2010)이 제시한 정규성 가정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외상, 성적 자기

주장,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은 성적 자

기주장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9, <.01), 단절 및 거절

도식(=.54, p<.001), 정서표현 양가성(=.27,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 자기주장은 단절 및 거절도식(=-.31, 

p<.001), 정서표현 양가성(=-.19,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절 및 거절도식은 정서표현 양가성(=.60, p<.0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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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a 1b 2 2a 2b 3 3a 3b 3c 3d 3e 4 4a 4b

1

1a -.89 ***

1b -.88 *** -.57 ***

2 -.19 *** -.13 *** -.21 ***

2a -.19 *** -.11 *** -.23 *** -.88 ***

2b -.16 *** -.12 *** -.16 *** -.89 *** -.56 ***

3 -.54 *** -.42 *** -.54 *** -.31 *** -.34 *** -.21 ***

3a -.61 *** -.43 *** -.65 *** -.17 *** -.21 *** -.09 *** -.75 ***

3b -.34 *** -.26 *** -.33 *** -.27 *** -.26 *** -.22 *** -.81 *** -.42 ***

3c -.45 *** -.41 *** -.38 *** -.27 *** -.30 *** -.19 *** -.82 *** -.52 *** -.60 ***

3d -.49 *** -.37 *** -.49 *** -.24 *** -.27 *** -.15 *** -.88 *** -.65 *** -.60 *** -.63 ***

3e -.40 *** -.30 *** -.41 *** -.33 *** -.36 *** -.22 *** -.88 *** -.57 *** -.66 *** -.64 *** -.76 ***

4 -.27 *** -.21 *** -.26 *** -.19 *** -.23 *** -.10 *** -.60 *** -.39 *** -.52 *** -.45 *** -.48 *** -.61 ***

4a -.30 *** -.23 *** -.29 *** -.20 *** -.23 *** -.12 *** -.62 *** -.43 *** -.52 *** -.47 *** -.51 *** -.63 *** -.96 ***

4b -.17 *** -.14 * -.16 ** -.13 *** -.19 *** -.05 *** -.44 *** -.24 *** -.43 *** -.32 *** -.35 *** -.46 *** -.88 *** -.73 ***

평균 1.60 1.56 1.65 4.26 4.10 4.42 2.36 2.12 2.64 2.59 2.24 2.22 3.11 2.95 3.39

표준편차 0.48 0.54 0.54 0.65 0.73 0.75 0.94 1.00 1.24 1.08 1.17 1.17 0.80 0.88 0.81

왜도 1.44 1.65 0.96 -1.14 -0.91 -1.33 0.76 0.83 0.77 0.58 1.02 0.87 -0.29 -0.15 -0.52

첨도 3.19 3.37 0.78 1.09 0.65 1.09 0.06 0.10 -0.19 -0.33 0.46 -0.12 -0.37 -0.74 -0.11

1.아동기 외상 1a.학대 1b.방임 2.성적 자기주장 2a.성적접촉거절 2b.성적질병예방 3.단절 및 거절도식 3a.정서적 결핍, 3b.유기/불안정 3c.불신/학대 

3d.사회적 고립/소외 3e. 결함/수치심 4.정서표현 양가성 4a.자기-방어적 양가성 4b.관계-관여적 양가성

*p<.05, **p<.01, ***p<.001,

[표 7] 연구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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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효과 검증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

현 양가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Hayes(2015)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Model을 6번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적 자기주장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26)=8.85, p<.01),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04). 즉, 아

동기 외상의 1 표준편차 증가는 성적 자기주장의 .19 표준편차 감소를 가져

왔다(β=-.19, t=-2.98, p<.01). 

다음으로 단절 및 거절도식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의 회귀 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26)=94.49, p<.001),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

=.3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절 및 거절도식에 대한 아동기 외상의 영향

력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4, t=9.72, 

p<.001), 아동기 외상의 1 표준편차 증가는 단절 및 거절도식의 .54 표준편

차 증가를 가져왔다.

세 번째로, 정서표현 양가성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도식

의 회귀모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225)=63.17, p<.001), 설명

력은 36%로 나타났다( =.3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은 정서표

현 양가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8, t=-1.26, 

p=.21), 단절 및 거절도식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4, t=10.06, p<.001). 즉, 단절 및 거절도식의 1 표준편차 증가

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64 표준편차 증가를 가져왔다.

네 번째로, 성적 자기주장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 단절 및 거절도식, 정

서표현 양가성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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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224)=8.07, p<.001),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10).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동기 외상의 경우 성적 자기주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β=-.04, t=-.48, p=.63), 단절 및 거절도식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주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 t=-3.15, p<.01). 

즉, 단절 및 거절도식의 1 표준편차 증가는 성적 자기주장의 .29 표준편차 

감소를 가져왔다. 반면,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적 자기주장을 유의미하게 설

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 t=-.09, p=.93). 지금까지 살펴본 결

과는 [그림 2]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  β 

성적 자기주장
아동기 외상 -.26 .09 -.19 -2.98**

F(1,226)=8.85, p=.003,  =.04

단절 및 거절
아동기 외상 1.06 .11 -.54 9.72***

F(1,226)=94.49, p=.000,  =.30

정서표현 양가성

아동기 외상 -.13 .11 -.08 -1.26

단절 및 거절 -.54 .05 -.64 10.06***

F(2,225)=63.17, p=.000,  =.36

성적 자기주장

아동기 외상 -.05 .10 -.04 -.48

단절 및 거절 -.20 .06 -.29 -3.15**

정서표현 양가성 -.01 .07 -.01 -.09

F(3,224)=8.07, p=.000,  =.10

**p<.01, ***p<.001

[표 8] 매개효과 검증 결과(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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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모형

**p<.01, ***p<.001, c=총 효과, c’=직접 효과

3. 간접효과 검증

아동기 외상과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

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10,000번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이 때, 부트스트래핑 방법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에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도식을 거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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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6, 95% Bias-corrected CI:-.27~-.05). 

즉,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0, 95% Bias-corrected CI:-.01~.02). 즉,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할 것이라

는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에 0

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0, 95% 

Bias-corrected CI:-.06~.05). 즉,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Indirect effects

Bootstrapping

estimates

95%

신뢰구간

 β 
Boot



Boot



아동기 외상 → 단절 및 거절도식 → 

성적 자기주장
-.21 -.16 .06 -.27 -.05

아동기 외상 → 정서표현 양가성 → 성

적 자기주장
-.00 -.00 .01 -.01 -.02

아동기 외상 → 단절 및 거절도식 → 

정서표현 양가성 → 성적 자기주장
-.00 -.00 .03 -.06 -.05

[표 9] 간접효과 Bootstrapping 분석 결과(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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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미만 여자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

각 매개하는지, 나아가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정리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아동기 외상, 성적 자기주장, 단절 및 거절

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기 외상은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한 부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기의 유해한 경험에 반복적으

로 노출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신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과

도하게 상대방의 반응에 굴복하거나, 자기희생적 패턴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안하얀, 서영석, 2011; 유성진, 권석만, 2008; Young et al., 2003)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기 외상은 단절 및 거절도식,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기에 외상

을 많이 경험할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장숙경, 김민정, 2020; 최나윤, 이영호, 2018; Pilkington, Bishop & 

Younan, 2021)와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

행연구(김은정, 김진숙, 2010; 이은민, 최은주, 이주희, 2022)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나아가 단절 및 거절도식은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한 부적 상관, 정서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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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절 및 거절도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요구할 때 스스로

를 보호하지 못하며,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여 성관계에 응할 가능성이 높

다는 선행연구(최은영, 김정희, 최희선, 2021; Goodman et al., 2019)와 일치

하는 결과이며, 높은 수준의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닌 사람일수록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소영, 김진숙, 2020; Abdolmohammadi, Hosseinzadeh, Abadi & Khaleghi, 

2016). 끝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사소

통을 하는데 있어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으며(Dalokay 

& Aydin, 2023; Mongrain & Vettese, 2003),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갈등상황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정서적인 

지원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대인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기 쉽

다는 선행연구(이효원, 정남운 2021; 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08; Ben‐Ari 
& Lavee, 2011)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이 매개

효과를 갖는지 살펴본 결과, 단절 및 거절도식은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

주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에 부정적이고 외

상적 경험에 노출될수록 단절 및 거절도식의 수준이 높아지며(Rezaei & 

Ghazanfari, 2016; Tezel, Kislak & Boysan, 2015; 장숙경, 김민정 2020), 높아

진 단절 및 거절도식의 수준은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선행

연구(유미영, 하정희, 2019)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발달적 시점에서 

아동기의 외상 경험과 이후 성인기의 성적 문제와의 관련성 및 구체적인 심

리적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아동기에 학대와 방임 등 외

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결함이 있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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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는 단절 및 거절도식을 형성

하게 되는데, 이렇게 높아진 단절 및 거절도식은 성인기의 성적 문제 상황

에서 자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애정이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

라고 생각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

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

상은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는 등의 외상적 경험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손일영, 김해란, 

2018; Krause, Mendelson & Lynch, 2003)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며, 아동기 

외상 경험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은정, 김진숙, 2010; 조현정, 이승연, 2014). 이처

럼 아동기 외상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에 대한 혼재된 결과는 두 변

인 간의 관계에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조현정

과 이승연(2014)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기 학대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보다는 단절 및 거절도식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은정

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은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과 정서표현 양가

성 사이를 매개할 변인으로 단절 및 거절도식을 투입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도식을 거쳐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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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단절 및 거절도식을 매개로 하여 정서표현 양가성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기 유해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무가치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이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수용받지 못할 것이

라는 신념이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 역시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갈등을 경험하

는 사람들은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Mongrain & Vettese, 2003)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이효원, 정남

운, 2021)를 야기하며 이성관계 만족도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이은수, 2019)를 근거로 하여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도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의사소

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낮은 이성관계 만족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이은

수, 2019; Mongrain & Vettese, 2003)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처럼 정

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가 예상과 달리 나온 이유는 정서

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또 다른 변

인을 통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서 적극적 대처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효원, 정남운, 2021), 김

혜원과 이지연(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정서표현의 

억제와 수동적 갈등대처방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김혜원, 이지연, 2020)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정서표현 양가성과 성적 자기주장 간

의 관계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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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

표현 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차례대로 투입한 결과, 이들의 순차적 매개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

상이 단절 및 거절도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조소영, 김진숙, 2020; 

Rezaei & Ghazanfari, 2016; Roemmele & Messman-Moore, 2011), 단절 및 거

절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진희, 김해란, 

2017; 이주희, 김영근, 2020)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

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기 학대와 방임 등의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은 높은 수준의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경험하며, 단절 및 거절에 대한 신념

은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양가적인 태도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높아진 정서표현 양가성이 직접적으로 성적 자기주장의 수준을 낮추

는데 기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가운데 아

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여자 대학생들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초기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폭력에 대한 통념, 성 역

할 고정관념, 젠더 고정관념 등 가정과 사회에서 학습된 요인들이 주를 이

뤄왔으며,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련성

을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애착 이론을 기반으로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자 보다 근원적인 아동기 외상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성을 경험

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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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지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를 밝

혔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방임과 같은 외상적 경험이 단절 및 거

절도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단절 및 거절도식이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

을 야기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겪

는 아동기 외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개입할 때 이들의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단절 및 거절도식을 지니게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개입을 통해 

이러한 도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

동기 외상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아동기 외상 경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형성된 인지도식인 단절 및 거절도식에 직접적으로 개입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상담자는 자신이 결함 있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인해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

자에게 과거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해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형성하게 된 

배경과 이러한 도식이 유발하는 역기능적인 대처방식을 자각하도록 하여 자

기 이해를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으며(장숙경, 김민정, 

2020), 단절 및 거절도식이 촉발될 때 가치 명료화와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

지적 탈융합을 통해 심리적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도식과 융합된 자기비판적 

생각과 자기패배적 행동 대신에 자기자비로 대처하여 역기능적 대처방식에

서 보다 건강하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개입함으로써(Hayes 

& Strosahl, 2015; McKay, Greenberg & Fanning, 2022) 성적 상황에서 자기

주장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셋째, 비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옴으로써 단절 및 거절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매개효과를 검

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은 성병 감염 및 성적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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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과 그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건강 문제에 대한 예

방적 기능을 함에 따라 여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여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적 상황에서 자기주장을 하기 어

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가 이를 검증하는 하나의 시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조사 진행과정은 익명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럼에

도,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나 성적 자기주장과 같은 민감하면서도 

사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 대상자들이 방어적으로 응

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응답

하여 답변이 긍정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

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첨가하거나, 면접이나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미만의 여자 대학생이면서 

동시에 아동기 외상과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성적 자기주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의사소통 전략임을 고려할 때, 실제 성적 경험이 있는 사

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연구

를 진행한다면 보다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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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아동기 외상 경험 평균값이 낮게 나온 점을 고려

할 때 연구 대상자 가운데 아동기의 학대와 방임과 같은 외상을 경험한 사

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다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충

분히 드러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아동기 외상을 보다 많이 경험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 간의 관계성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

성 또한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남성을 

포함하여 성적 자기주장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남자 

대학생을 포함한 성적 자기주장 척도의 타당화 연구(정진아, 전혜정, 천성

문, 2018)가 이루어진 바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

여 진행한다면 성적 자기주장 행동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하위유

형을 포함한 아동기 외상의 개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성적 자기주장과

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최근에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하여 만 

18세 이전에 아동이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역경을 포함한 아

동기 역경(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이 주요 변인으로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아동기 역경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켜 아동기 역경

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요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동기 외상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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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

는 정서적 요인들을 보다 폭넓게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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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hildhood Trauma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Sexual Assertivenes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ungmi Ha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tating 

effects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Sexual Assertiveness Scale,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228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trauma,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nd 

sexual assertive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other three variables.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exual assertivenes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exual assertiveness. Fourth, 

the sequential meditating effects of of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sexual assertivene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childhood trauma, sexual assertiveness, disconnect and reject 

schem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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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인구통계학적 정보 질문지

1. 귀하의 현재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 귀하께서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녀공학 대학교 ② 여자 대학교

3. 귀하의 현재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의 이성교제 경험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부 록 2. 성적 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

※ 다음은 이성과의 성 접촉 시 반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가장 최근, 또는 현

재의 이성교제시의 행동과 유사한 것에 표시하여 주세요.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분들

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대처할 방식들에 표시하여 주세요.

번호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No”라고 말했더라도 파트너가 강요하면 나는 키스

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파트너가 가슴을 만지려 할 때에 내가 싫으면 거절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파트너가 성기를 만지려 할 때에 내가 싫으면 거절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싫더라도 파트너의 요구에 따라 애무해준다(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싫더라도 파트너가 원하면 성교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파트너가 요구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성교를 거절한다(할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와 파트너가 성교를 원하면 콘돔 없이 성교한다(할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8 성교 할 때 콘돔을 사용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성교하기 싫어도 파트너가 요구하면 콘돔없이 성교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콘돔을 사용하고 싶어도 파트너가 콘돔을 싫어하면 그냥 성

교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파트너가 콘돔을 싫어해도 내가 원하면 콘돔을 사용한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파트너가 콘돔사용을 거절하면 나는 성교 안한다(안할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3. 아동기 외상 설문지 단축형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

※ 다음은 귀하가 만 18세 이전에 당신의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이

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 하

세요.

번호 문항

전

혀

없

음

드

물

게

있

음

가

끔

있

음

자

주

있

음

1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멍청이, 뚱땡이) ① ② ③ ④

2
나에게“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한 적

이 있다.
① ② ③ ④

3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4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세게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세게 맞아 병원에 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회초리 이외의 물건(허리띠, 몽둥이)으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2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3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4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6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7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18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씻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 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0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부 록 4. 도식 질문지 단축형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F)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는 경

우, 옳다고 생각되는 문장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번호 문항

완

전

히 

다

름

대

부

분

다

름

조

금

일

치

상

당

히

일

치

대

부

분

일

치

완

전

히

일

치

1
나를 보살펴 주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내 일에 깊은 관

심을 가져준 사람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이제껏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

져본 적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진정으로 내 말을 듣고 심정을 이해해주거나 또는 내 

속마음이나 감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내게 올바른 충고나 

방향을 제시해줄 만한 든든한 사람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내게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들을 잃게 될까봐 마음을 졸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나를 버릴 것만 같

은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내가 관심을 쏟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면 절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때로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걱정을 떨치지 

못해 아예 내가 그들을 멀리해 버리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사람들이 날 이용할 거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계를 풀 수 없다고 느낀다. 

그렇게 안하면 그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해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 건 시간문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동기나 속셈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대개 사람들의 숨은 동기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는 어느 곳에서든 잘 어울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고독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무리에 끼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돈다는 느낌이 든

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내 결점을 알고 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나는 남들에게 사랑받거나 관심받거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단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기본적인 결함 때문에 수용받기 힘든 마당에 사람들에

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부 록 5.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Korean version: AEQ-K)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평소 가질 수 있는 생각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

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적당

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를 받게 될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

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

다.
① ② ③ ④ ⑤

7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왠

지 망설여진다.
① ② ③ ④ ⑤

8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온당한 일이 아니지만, 다른 사

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느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한다

는 것을 종종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감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때때

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드러내고 

싶지만, 상처받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

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6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

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

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이성친구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이성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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